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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ress, coping and physical symptoms relevant to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symptoms on high school girls.

Methods : The subjects were 521 high school girls in I city.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by SPSS/PC 17.0.

Results : Study-related stress were higher in the freshmen than sophomore (p=.001). The sophomore
have highest level in family (F=5.32, p=.005), friends (F=3.13, p=.044), and appearance-related stress

(F=5.49, p=.004). Poor grades in their studies were related to family-related stress (p=.010) and

study-related stress (p=.009), They complained severe discomfort, displeasure, and G-I symptom in order.

The more physical symptoms were, the more coping with their stress do (p=.001). Factors affecting

physical symptoms are study-related stress (β=.38), unhealthy (β=.16), friends (β=.14), active coping with

stress (β=.15) and sophomore (β=.11), family (β=.11), and they explained 33.3% of variables.

Conclusions : Students have to learn how to cope with their stress. Therefore, it is needed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stress management for high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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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하

므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

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게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

년의 경우에는 과열된 교육열과 학력 중심의 사

고에 따른 진학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스트레스

를 안겨준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 다

수는 열등감이나 상실감 등으로 방황하고 의욕

상실을 겪고 있다
1)
.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일반계나 전문계 고등학교 모두 심하며 일반 고

등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오를수록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2)
, 진학이라는 과

제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 청소년의 87.8%는 1년 동안 스트레스를 경

험하였고, 그중 72.6%가 공부문제 때문이며, 고

3 학생의 84.2%가 학업성적과 진로 때문에 부

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3)
.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는

불안, 우울, 위축, 자살생각 등으로 나타나며 생

리적으로는두통, 복통, 소화불량등의신체증상

을 보이게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중․

고생의 23.4%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

고, 5.5%는 실제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으며
4)
,

청소년의자살률이점점증가하는추세에있어
5)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내적, 외적 통제수준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표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신체증상

을 호소하였으며, 한국 청소년이 외국 청소년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았다6, 7). Thomas

등은미국고등학생남학생의 11%, 여학생의 15%

가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며8),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심리적 장애를 경험

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보았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신체 증상의 경험은 사회적 적응이

나 정서적인 문제와, 성인의 신체화 장애로 까

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다. 국

내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친구 및 가족관련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

우 모든 스트레스 요인(가족, 교사, 친구, 학업

등)과 신체증상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신체증상이 남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9).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신

체증상에 대한 대책으로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

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청소년들의 신체증

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개인이인지하는것에따라 eustress

와 distress로 작용하며 eustress는 충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건강한 것이고, distress

는 부정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10). 또한

Folkman과 Lazarus는 스트레스의 적응적 결과

는 스트레스 개념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

처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1).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날 경우 심리적으로 건강

한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을 영위하지만,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2), 개

인은 여러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 해결 방안을

얻고, 다양한대처방식을사용한다. 그러나 미숙

한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

년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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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

용한다
13)
. 적극적인 문제중심 해결이나 전문가

나 친구들의 지지적 해결을 하지 않고, 스트레

스원인 학업관련문제가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

인 변화를 유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소망적 사고나 회피, 대처를 사용하는 등 소극

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

이상의 관점에 따라서본연구는스트레스상

황에 놓인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신체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고생들의 스트

레스 및 신체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그에 따른 생활지도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소

년기 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신체증상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신체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신체증상을 측정하고 신체증상과 관련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에 소재한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전체 5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

지 7일간이었다. 연구자가 담임교사와 학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구조화된설문지를배부한후자기기입식으로작

성하게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하였다. 설문응답에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

을 한 3부를 제외한 52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가족요인 12문항, 친구

요인 11문항, 외모요인 17문항, 학업 및 성적요

인 18문항으로 총 5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족,

친구, 학업에 대하여는 Kim의 스트레스 측정도

구를 기초로 Dang, Y. S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4)
. 외모에 대해서는 Heinberg 등이

개발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기초로 하여 Cho, S. J가 수정한 12

개 문항을 연구자가 17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5)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스트레스수준이높은것

을의미하고, 예비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bach’s

α=.89,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Lazarus와 Folkman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척도를 기초로 Kim이 요인분석을 하여

선택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6, 17). 총 6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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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식을실행한것을의미한다. 적극적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되며 하부영역으로 적극적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소극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예비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3이었다

3) 신체증상

신체증상 척도는 Thomas 등(1998)이 고안한

신체증상 목록을 Lee 등이 번안하여 사용한 신

체증상척도(Adolescent Symptom Check list:

ASC)와 Gurin, Veroff와 Feld의 증상유형 척도

(Symptom Pattern Scale)를 Moon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8, 7, 18). 총 3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한

후 간호학 교수 4인의 검토를 거쳐 심한 불편감

(8문항), 불쾌감(5문항), 통증(4문항), 긴장(7문

항), 불안(5문항), 위장증상(4문항), 걱정(2문항)의

7개 하위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많음을 의

미하며, 예비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

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각 연

구변수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의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체증상은

t-test와 ANOVA 및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신체증상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신체증

상에 미치는 주요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학년별로는 2학년이 34.9%로 가장 많았고, 1

학년이 33.8%, 3학년 31.3%였다. 형제 수가

1～2명인 경우가 66.4%였고, 대상자 스스로 응

답한 학업성적은 중(4～6등급)인 경우가 59.2%

로 가장 많았고, 상(1～3등급)인 경우는 33.1%

였으며, 하(7～9등급)는 7.7%였다. 대상자 스스

로 인지한 건강상태는 대부분인 90.8%가 보통

이거나 좋은 것으로 답하였다. 체질량지수(BMI)

는 전체의 75.8%가 정상체중의 범위이고, 저체

중이 21.4%, 과체중이 2.8%였다<표 1>.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신체증상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2.6

점이었고, 하부영역으로는 외모요인이 3.1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학업요인 2.8점, 가족

요인 2.3점 순이었고, 친구요인이 2.0점으로 가

장 낮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5점 만점에 3.1점이

었으며, 소극적 대처(3.1점) 점수가 적극적 대처

(3.0점)보다 약간 높았다. 적극적 대처에서는 문

제중심적 대처 3.1점, 사회적 지지 추구 3.0점으

로 나타났고, 소극적 대처로는 소망적 사고 대

처(3.3점)가 정서중심적 대처(3.0점)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느끼는 신체증상은 5점 만점 중

2.4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로는 심한 불편감

(2.8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쾌감(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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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176 33.8

2nd 182 34.9

3rd 163 31.3

Number of

sibling

1-2 346 66.4

3 and over 175 33.6

Academic

achievement

High 172 33.1

Middle 308 59.2

Low 40 7.7

Health status

Good 274 52.6

Moderate 199 38.2

Unhealthy 48 9.2

BMI

Low weight 108 21.4

Normal weight 383 75.8

Overweight 14 2.8

* No response was excepted for analysi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21)

Min Max Mean SD

Stress 1.6 3.8 2.6 .33

family 1.0 4.1 2.3 .62

friend 1.0 3.7 2.0 .55

appearance 2.1 4.9 3.1 .38

study 1.1 4.6 2.8 .50

Coping 1.0 5.0 3.1 .43

active coping 1.0 4.9 3.0 .46

problem solution coping 1.0 4.8 3.1 .44

social support coping 1.0 5.0 3.0 .55

passive coping 1.0 5.0 3.1 .45

emotion focused coping 1.0 5.0 3.0 .43

wishful thinking 1.0 5.0 3.3 .56

Physical symptom 1.0 4.7 2.4 .69

severe discomfort 1.0 5.0 2.8 .86

displeasure 1.0 5.0 2.7 .88

pain 1.0 5.0 2.3 .92

tension 1.0 4.7 2.1 .79

anxiety 1.0 5.0 2.1 .83

G-I symptom 1.0 5.0 2.5 .95

agitation 1.0 5.0 2.1 1.02

Table 2. Mean score of the stress, coping and physical symptom (N=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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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Family Friends Appearance Academic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rade

1st
a

2.3±.62
5.32(.005)**

b>c

2.0±.54
3.13(.044)*

b>c

3.0±.36
5.49(.004)**

a,c<b

2.9±.52
12.98(.001)**

a>c
2ndb 2.4±.64 2.1±.56 3.1±.42 2.8±.48

3rdc 2.2±.57 1.9±.55 3.0±.36 2.7±.46

Number of

sibling

1-2 2.3±.61 0.19(.847) 2.0±.55 0.33(.743) 3.0±.37 -1.80(.072) 2.8±.46 0.22(.830)

3 and over 2.3±.64 2.0±.56 3.1±.40 2.8±.56

Health

status

Good
a

2.2±.58 4.20(.016)
*
2.0±.54 1.61(.201) 3.1±.39 1.38(.253) 2.8±.50 5.51(.004)

**

Moderate
b

2.3±.62 a<c 2.1±.56 3.1±.36 2.8±.46 a<c

Unhealthyc 2.5±.77 2.0±.57 3.1±.46 3.0±.60

Academic

achievement

Higha 2.2±.65 4.69(.010)* 2.0±.53 0.99(.374) 3.0±.34 0.84(.433) 2.7±.49 4.72(.009)**

Middleb 2.3±.59 a,b<c 2.0±.56 3.1±.40 2.8±.49 a<c

Low
c

2.6±.66 2.1±.58 3.1±.44 3.0±.59

BMI

Low weight
a
2.2±.51 4.51(.011)

*
2.0±.54 0.24(.790) 3.0±.37 3.44(.033)

*
2.8±.57 0.99(.371)

Normal

weightb
2.3±.64 a<c 2.0±.56 3.1±.37 a,b>c 2.8±.48

Overweightc 2.6±.64 2.0±.57 2.8±.27 3.0±.35
*
p<.05

**
p<.01

Table 3. Stress on Personal Characteristics (N=521)

위장증상(2.5점), 통증(2.3점) 순이었으며, 긴장

(2.1점), 걱정(2.1점), 불안(2.1점)이 가장낮은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학년별스트레스정도는 2학년(2.4점)이 3학년

(2.2점)보다 가족요인 스트레스(F=5.32, p=.005)

와 친구요인 스트레스(각각 2.1점, 1.9점)(F=3.13,

p=.044)가 더 높았고, 2학년(3.1점)이 1학년(3.0

점)이나 3학년(3.0점)보다 외모요인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F=5.49, p=.004), 1학년(2.9점)이 3

학년(2.7점)에 비해 학업요인 스트레스가 더 높

아(F=12.98,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형제 수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2.5점)가 좋다고 인지하는 경우(2.2점)보다

가족요인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F=4.20, p=.016), 친구요인, 외모요인, 학업요인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성적이 하(2.6점)에 속하는 경우 상(2.2

점)이나 중(2.3점)에 비해 가족요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F=4.69, p=.010),

학업성적이 하(3.0점)인 경우는 상(2.7점)에 비

해 학업요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으며

(F=4.72, p=.00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또한 체질량지수가 과체중(2.6점)인 경우 저

체중(2.2점)에 비해 가족요인 스트레스가 높았

으며(F=4.51, p=.011), 저체중(3.0점)이나 정상체

중(3.1점)의 경우 과체중(2.8점)에 비해 외모요

인 스트레스가 높았으며(F=3.44, p=.033),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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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oping

r(p)

Passive coping

r(p)

Physical symptom

r(p)

Family related stress -.066(.136) .016(.722) .359(<.001)

Friend related stress -.039(.374) -.066(.133) .337(<.001)

Appearance related stress .079(.071) .186(<.001) .010(.828)

Study related stress .045(.302) .149(.001) .498(<.001)

Physical symptom .163(<.001) .213(<.001) -

Passive coping .793(<.001) -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coping, and physical symptom (N=521)

B SE β R
2

Adj..R
2

t p F(p)

Study related stress .52 .06 .38 .253 .252 8.57 <.001
42.63

(.001)

Durbin-

Watson

=1.933

Health state(unhealthy) .39 .09 .16 .275 .272 4.38 <.001

Friend related stress .18 .05 .14 .297 .293 3.31 .001

Active coping .23 .06 .15 .321 .316 4.07 <.001

Grade(3rd) .17 .06 .11 .332 .326 2.97 .003

Family related stress .13 .05 .11 .341 .333 2.51 .012

Table 5. Factors affecting physical symptom (N=521)

4.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

체증상과의 관계

가족요인스트레스가높을수록(r=.359, p<.001),

친구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337, p<.001)

신체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요인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r=.498, p<.001). 외모요인과 학업요인

스트레스는 소극적 대처방식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어외모요인스트레스가높을수록(r=.186,

p<.001), 그리고 학업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r=.149, p=.001) 소극적 대처 점수가 높았다.

신체증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나

소극적 대처 모두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신체

증상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r=.163, p<.001)나

소극적 대처(r=.213, p<.001)를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와도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어(r=.793, p<.001) 대상자

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5.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신체증상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와 신체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

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01-.49로 .80 이

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

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의 범위가 0.6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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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

1.51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933으로 2에 가까워 모형

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0.05에

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증상에 대한 예측변수를 분석

한 결과 스트레스에서는학업요인, 친구요인, 가

족요인이 영향을 주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

적 대처, 건강, 학년이 영향을 주었다. 여고생의

신체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

요인 스트레스(β=.38)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이 좋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은 경우(β=.16), 친

구요인 스트레스(β=.14),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

적 대처(β=.15), 1학년에 비해 3학년(β=.11), 가

족요인 스트레스(β=.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인의

33.3%를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학업스트레스

의 설명력은 25.3%로 여고생의 신체증상을 가

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5>.

IV. 고 찰

본 연구는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

처요인, 신체증상을 확인하고 신체증상에 영향

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

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한

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

들을 보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구성원 간

의 갈등에 따른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공부, 성적 등 학교생활 문제와 또래와 이성을

포함한 친구관계, 자신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19)
. 본 연구에서 여고생들이 느끼는 스

트레스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외모요인이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업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학

교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보고
1),

12)
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Dang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

구가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자

고등학생을 포함시킨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선행 연구에서 남자고등

학생이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높다고한것
20)
과, 여학생이남학생보다외모

에 관심이 더 높고 여학생의 75%가 자신의 외

모에 불만을 갖고 있다
21)
는 조사결과가 이를 지

지한다. 여고생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압박감뿐

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동시에 이

에 대한 불만족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 1학년이 3학년보다 학업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h의 연구결과
22)
와 일치

하였으나 2학년이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Lee
20)
의 결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

스가 높아진다는 Hwang
23)
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3학년이 학

업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학

교현장에서 보면 3학년은 이미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1학년은

미래에 대한 기대효능감이 높아 학업에 대한 높

은 열의가 스트레스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본 대상자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가족

요인 스트레스와 학업요인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친구와의 경쟁, 부모와 교사의 학업강

요 등으로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학생들

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당

연한 일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과도한 학업스트

레스는 학업효능감, 학업성취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1)
, 경쟁에서 뒤진 청소년들은

좌절감과 패배감을 경험함으로써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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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지덕

체가 하나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의 원인은 다양한데 친구나 외모와 관련된 스트

레스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

활적응에도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며 적

응을 잘한다
24)
. 본 연구에서 2학년이 가족요인

이나 친구요인, 외모요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학년의 경우 입시에 대한

부담과 과중한 학업 등으로 인해 외모나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적은 반면 2학년의 경

우 여고생으로서 한 학년을 지내면서 친구관계

가 넓어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

스로에 대한 불만이나 친구와의 갈등 등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로서 체중과 몸매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향

이있다
25)
. 외모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짐에

따라 과체중에 따른 부정적 자아상은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친구 및 가족구성원들과

의 상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아 심각한 고민

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 과체중인 경우 가

족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Jang
26)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

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

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은 자존감의 저하로 인

한 또래 집단과의 적응장애를 비롯하여 부적절

한 섭식행동 및 무모한 다이어트 등 신체적, 심

리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여고생들

이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사이의 갈

등을 해결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할 수 있

도록 돕는 것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겨진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스

트레스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스트레스에 대처

하려는 노력을 외부로 기울이는 적극적인 대처

는 스트레스원이 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는 문제중심의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포함

한다. 또한 소극적 대처란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전략으로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포함하므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

는 것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에 반응하

는 것을 일컫는다
16)
.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이

신체증상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

처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적극적 대처보다는 소

극적 대처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능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극적

대처방법으로는 문제중심적 대처, 그리고 소극

적 대처방법으로는 소망적 사고대처를 많이 사

용하였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들은 아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적절히 표출시키는 방법을 터

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대처방식으로 음악듣기

나 잠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Seo와 Kim
12)
, Lee

20)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

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성별

에 관계없이 모두 소망적 사고대처가 가장 높다
14), 12)

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

황이 스스로 통제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

면 기적이나 소망․공상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대처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

하고 있다. 또한 외모요인 스트레스나 학업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요인 스트레

스가 높을 경우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심각

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

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외모요인 스트레스가 높

은 경우도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황회피적이거나 소망

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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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방법과 적극적 대처능력결여 등에서 오

는 것이므로 합리적 계획수립과 실천을 통한 인

지적 문제해결, 의사결정, 정보수집 등 보다 적

극적인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을 사용하여 자신

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문제 자체를 변

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청

소년들에게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교

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경향이 증가할수록 소극적 대처 역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

처 등 동시에 여러 유형의 대처방식을 유연성있

게 사용한다는 Shin 등
24)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는 주변 사

람이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방식이 소극적 대처방식

보다 효과적이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

려져 있어
24)
여고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활발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신체화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은 스트레스이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

이 어렵거나 습관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우려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9)
. 이러한 신체

증상은 여러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 청소년이 외국 청

소년들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비율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7, 9)
. 본 연구결과 여고생들이

느끼는 신체증상으로는 온몸이 아프거나 숨쉬

기가 곤란하거나 눈앞이 잘 안보이는 등의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불쾌감, 위장증상 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는 외모요인

을 제외한가족, 친구, 학업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많았고, 신체증상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나 소극적 대

처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

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을 더 많

이 호소함을 보고한 결과
12, 18, 20)

와 일치하며, 청

소년기의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전신 신체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때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의경우신체증상이더높다는 Lee 등
7)

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보

다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이를 해소

할 시간 및 여가문화가 미흡한 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

강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업스트레스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친구요인과 가족요인 스트레스, 건강

이 좋지 않은 경우, 3학년인 경우, 적극적 대처

점수가 높은 경우로 나타나 스트레스는 신체증

상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BC 청소년백

서
27)
에서 학생들의 82.7%가 학업으로 인한 신

체적 병리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외 많은 연구결과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신체

증상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12, 28)
. 또한 2011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53.4%

가 성적 및 진학문제로 자살충동을 느꼈음을 보

고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관

련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는 심

각한 수준이나 대부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이를 당연시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학업스

트레스에 부적응적 대처를 하는 경우 학생은 피

로감, 무기력, 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

소할 뿐만 아니라 학업소진 현상으로 고통을 받

을 수 있으므로 현 제도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

은 불가능하고 이미 정해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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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고생을 위한 현실적인 건강증진전

략의 일환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시기보다

도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는 여고생들이 스

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

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무적용 가능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이며 학생중심으로 구

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

처방식, 신체증상을 파악하고 신체증상과 관련

된 요인을 확인하여 여고생 스트레스 중재전략

의 기초자료를 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여고생들이 1학년 때부터 외모와 학업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여고생

들에 있어 학업스트레스는 신체증상을 유발하

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며, 그 외 친구와 가족요

인의 스트레스, 건강상태, 적극적 대처방식요인

들이 신체증상과 관련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해

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시도

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

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중

심의 적극적 대처보다는 상황회피적이거나 소

망적 사고 위주의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

며,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업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한 불편감이나 불쾌감, 위장증상 등

전신적인 신체증상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부터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교의 여고생만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는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

로 대상자의 확대 및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객

관적 스트레스의 측정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로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와 신체증상들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

신적, 신체적 부적응 및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실제적인 스트레스관리 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적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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